
"한인회 젊어졌다" 집행부 젊은 인재 대거 등용

입력일자: 2005-05-18 (수)  

뉴욕한인회 제29대 이경로 회장 및 집행부 임원단은 17일 본보를 방문, 명실상부한 뉴욕한인 대

표기구의 일꾼으로서 성실히 일하겠다고 밝혔다.  

이경로 회장은 현재가 아닌 미래를 위한 한인사회의 초석을 다지기 위해 젊은 인재들을 많이 등

용했다”며 “신·구가 조화된 한인회, 씨를 뿌리는 한인회가 되겠다”고 말했다.  

 

뉴욕한인회는 대외담당 부회장에 뉴욕시 서비스국 홍명훈 프로젝트 매니저, 경제담당 부회장에 

강병목(경제인 협회 전 부회장), 정책담당 부회장 조동인(마운트 버논 한인회장)씨 등을 선임했

다.또 사회에 조기환, 재무 원진희, 청소년 이명우, 여성 손인자, 사회 조기환, 문화 정서임, 의

전 한범희, 홍보 박종진, 종교 송정훈 부회장이 각각 임명됐으며 대내, 교육, 복지 담당 부회장

은 아직 미정이다. 1.5세와 2세로 구성되는 부장단으로 대외 부장 박종만, 대내 장준영, 정책 신

성호, 경제 이승원, 재무 허성, 사회 조원희, 여성 최정아, 복지 김인희, 문화 크리스탈 김 등이 

각 

각 선임됐다.  

 

한편 뉴욕한인회는 이사회 구성을 5월말까지 마치고 6월 중순 첫 이사회를 갖고 이사장을 선출

할 예정이다.  

 

 

<김재현 기자>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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